
탄산칼슘“수입" 증가세
9 3년 2만1 5 0 0톤 … 고급 그레이드 일본산이 주도

국내 탄산칼슘 시장이 정체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수입이 증가하고 있다.

최근 관련기업에 따르면 9 3년 탄산칼슘 수요는 3 0만톤 규모의 정체를 보였으며 이는 전반적인 경기

침체에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.

탄산칼슘은 물리적 공정을 거치는 중질과 화학적 공정을 거치는 경질로 분류되는데, 중질 생산기업

으로는 9 3년7월 한국필라화학에서 우진필라화학으로 상호 변경한 기업을 비롯 중앙화학·원일화

학·중앙분체 등이 있고, 경질 생산기업으로는 태화칼슘을 비롯하여 영신화학·유진화학 등이 있는

것으로 알려졌다.

9 3년 수입은 고급화 추세와 공업발달에 따른 사용량 증

가로 고급 그레이드의 일본산 수입이 7 0 %의 비중을 차

지했는데, 국내제품과 비교, 엔고의 영향으로 톤당 1 0만

원 정도 높은 2 7 ~ 2 8만원대의 고가에 수입되는데도 불

구하고 국산화 대체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.

주원인으로는 국산 원석 자체의 질이 낮아 착색에 어려

움이 따르고, 곱고 균일하게 빻아야 칼라톤(색상·색조)

을 백색으로 일정하게 유지시키는 등의 어려움이 있는

것으로 지적됐다.

9 3년 수입실적을 살펴보면, 92년대비 3.8% 증가한 2만

1 5 2 7톤( 8 8 4만8 0 0 0달러)으로, 이 중 일본산이 1만4 9 2 1톤

( 6 9 7만6 0 0 0달러)으로 6 9 . 3 %의 비중을 보여 일본 의존도

가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.

또, 23.9%의 비중을 차지한 프랑스가 5 1 2 0톤( 1 5 2만6 0 0 0

달러)의 규모를 보였고, 중국 8 2 5톤( 9만달러), 오스트리아 1 6 5톤( 7만8 0 0 0달러), 미국 6 9톤( 7만3 0 0 0달

러), 뉴질랜드 1 4 1톤( 2만7 0 0 0달러), 오스트레일리아 1 2 2톤( 2만4 0 0 0달러), 기타 5 6톤( 3만달러) 등으로

나타났다.

반면, 수출은 내수시장의 정체에 따른 활발한 판로개척의 일환으로 수출에 전력, 92년 수출량 5 3 8톤

으로 미미한데 반해 9 3년 수출량은 1 0 7 4톤으로 9 2년대비 9 9 . 6 %라는 대폭의 증가를 기록했는데 주로

인도네시아, 중국이 대부분을 차지했다.

9 3년 국가별 수출실적을 알아보면 인도네시아에 8 8 6톤, 중국에 1 3 6톤, 스리랑카에 2 7톤, 기타 2 0톤을

수출한 것으로 나타났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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